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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2017. 3. 20(월)

작 성

·
문 의

사회조정실 안전관리과
과장 전창현 / 사무관 박완섭
(Tel. 044-200-2346/2348)

* 엠바고 : 즉시 사용

화재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- 황교안 권한대행, 소래포구 화재현장 방문하여 피해 및 수습상황 점검

- 전통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화재 예방 대책 마련,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당부

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20일(월) 오후,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

(남동구 논현동)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및 수습상황을 점검하였다.

* (참석) 행정자치부 장관(홍윤식), 국민안전처 장관(박인용), 중소기업청장

(주영섭), 인천시장(유정복), 남동구청장(장석현), 인천경찰청장(박경민),

인천소방본부장(정문호), 상인회장(신민호) 등

ㅇ 황 권한대행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시장에서 많은 재산 피해가 

발생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고, 화재로 인해 

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달하였다.

□ 황 권한대행은 안전처, 행자부, 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인천시와 긴밀히

협조하여 화재로 인한 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,

ㅇ 화재로 인해 상인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만큼,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

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.

ㅇ 아울러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상인들이 안정을 되찾고 

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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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히, 경찰청에 대해서는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령 등 

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줄 것을 지시하고,

ㅇ 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걱정하지

않도록 화재발생 원인, 피해 및 복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소상

하고 신속하게 알려줄 것을 강조하였다.

□ 한편, 황 권한대행은 최근 재래시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해 

재산피해를 입는 사고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,

ㅇ 안전처와 중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통시장에 대한 근본적인

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

것을 당부하였다.


